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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에 대한 종편 광고 압박 사실과 달라“ ”

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- -

금 한겨레 인터넷판에 보도된 최시중 대기업 임원들 만나’11. 12. 9.( ) ” ,

종편에 광고 압박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산업 활성화와 광고업계 전반의 애로 사항 등을

청취하기 위해 월 일과 일 양일간 업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12 6 8 .

이번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회사5 광고주 임원 개 광고회, 2 사

사장 광고학회장 등 광고업계와 학계의 의견 과 지상파 종편, (12.6.) , ,

중소 협의회장 케이블협회 등MPP, PP(PP ), 방송사업자들의 의견(12.8.)을

균형있게 수렴하였습니다.

특히 일 간담회에는 광고주 뿐 아니라 학계를 대표해 광고학회장과, 6

광고대행사 대표들도 참석했으며 광고주, 와 학계에서는 광고총량제 확대

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편성규제 완화등을 요청하였습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시장 경쟁촉진과 광고규제 개선 등을 통해

년까지 광고시장을 대비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정책2015 GDP 1%

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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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맥락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광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내수 등“

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종편을” ,

포함한 특정 사업자들에 대한 광고지원을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

없습니다.

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간담회의 성격과 최 위원장의 발언 취지를 잘못

이해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.

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업계 의견청취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각,

산업 분야 대표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, 회도

지난 월 일 열린 광고업계 간담회에 이은 통상적인 업계 간담회였1 19 음을

밝힙니다 끝. .


